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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 환경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일회용품 감량 가속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이끌기 위해 11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

문화 개선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가 그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 현장의 의견을 일회용품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대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이 

정착되는 중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혜택 강화, 종이컵 회수·재활용 확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유도,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특히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 종이컵만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계

도기간 연장, 비닐봉투는 규제를 유지하고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우수매장 지정 계획과 혜택(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안내하고, 공공기관 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통한 탈플라스틱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내의 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에게 일회용품의 제공 자제를 권고 가능

  회의 참석자들도 현장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일회용품을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민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요청드린다”라며, “다회용기 및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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